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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 제2 대 달라이 라마 게둔 갸초께서 정리하신  

아라빠짜나 문수보살 수행 허가 의식집 

 

날마다 하는 기도 
 

 
존귀한 문수보살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여: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제가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예경하겠습니다.  

보시를 비롯해 제가 지은 여러 공덕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가 되게 하소서. (3번) 

 

모든 중생 행복과 행복의 씨앗을 지니게 하소서.  

모든 중생 고통과 고통의 씨앗에서 멀어지게 하소서.  

모든 중생 고통이 없는 행복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모든 중생 친소의 애착과 분노에서 멀어져 평등에 머물게 하소서. (3번) 

 

특히 어머니였던 모든 중생을 위해 빨리 바르고 원만한 부처의 경지에 최선을 다해 

이를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일체를 아시는 지혜의 본신(本身)인 존귀한 문수보살을 

명상하고, 진언을 독송하고, 공양하고, 찬탄할 것이다. (3 번) 

 

스스로 본존(本尊)이 된다.  

 

옴 쑴봐와 슛다 싸르와 다르마 쑴봐와 슛도 함. 

공성에서 ‘빰’이 나타난다. (‘빰’은) ‘연꽃이 되고 (‘연꽃’은) ‘아’가 되고 (‘아’는) ‘달’이 

된다. 그 위에 내 마음 본연인 적황색의 ‘디’가 나타난다. (‘디’는) ‘디’가 새겨진 

‘검’으로 변한다. ‘검’이 뿜어내는 빛은 두 가지 뜻을 이루고 다시 되돌아온다. (빛은) 

햇살이 가득한 적황색의 존귀한 아라빠짜나 문수보살로 변한다.  

 

오른손으로는 검을 쥐고, 우담바라 줄기를 쥔 왼손은 가슴에 두었다. 왼쪽 귓가에서 

만개한 우담바라, 그 위에는 반야부 경전이 놓여 있다. 32 상호를 갖추고 천신의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했다.  

 

열여섯 살 젊은이의 모습에 머리카락은 다섯 가닥으로 묶고 결가부좌를 하고 있다. 

문수보살 정수리에서 백색의 ‘옴’, 목에서 적색의 ‘아, 가슴에서 청색의 ‘훔’이 

흘러나온다. 가슴에서 ‘훔’의 빛이 나와 본연의 자리에서 관상하는 분과 닮은 

지혜존(尊)을 청하여 모신다. ‘자훔밤호’ 둘이 하나가 된다.  

 

또다시 (나는) 빛을 내보내 관정을 주는 천신들을 청한다.  

“저에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과 힘을 주소서!” 하니 감로수를 정수리에 부으며 

자격을 주셨다. 이때 (감로수가 나의) 온 몸을 가득 채우며 더러움을 씻어낸 뒤 

정수리에 고인 물은 부동불의 (형상이 되어) 보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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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병 관정 

 

“옴 벤자 암리따 꾼다리 하나하나 훔 펫. 옴 쑴봐와 슛다 싸르와 다르미 쑴봐와 

슛도 함” 보병이 공성으로 변한다. 공성에서 ‘밤’ 생겨나고, (‘밤’은) 보석으로 장식된 

백색의 보병으로 변한다. 보병 안 물 위에 있는 해 방석에 놓인 ‘훔’은 진언(옴 벤자 

암릿따 꾼다리 하나하나 훔 펫)으로 둘러싸여 있다. ‘훔’에서 빛이 나와 시방의 모든 

보살님의 가피와 위신력을 빛으로 청해 모셔 오니 보병 안 물에 녹아 든다. “옴 벤자 

암릿따 꾼다리 하나하나 훔펫.”을 백 회 독송한다. 진언은 빛으로 스며들어 보병 속 

물과 하나로 어우러진다.  

 

공양 올리기  

 

(공양물에 축복을 한다.) 옴 벤자 암릿따 꾼다리 하나하나 훔 펫. 옴 쑴봐와 슛다 

싸르와 다르마 쑴봐와 슛도 함. 공성 상태가 된다. 공성에서 ‘옴’이 나타난다. (‘옴’은) 

가벼우나 거대한 보석이 된다. 그 안에 ‘옴’이 녹아서 생긴 천신의 공양물들이 마실 

물, 발 닦을 물, 꽃, 향, 등불, 향수, 음식, 음악이 된다. 공양물은 맑고 걸림이 없고 

허공과 같이 무량하다.  

 

옴 아리야 만주쉬리 싸빠리와라 아르감 쁘라띠짜 훔 쏘하 (마실 물) 

옴 아리야 만주쉬리 싸빠리와라 빠댬 쁘라띠짜 훔 쏘하 (씻을 물) 

옴 아리야 만주쉬리 싸빠리와라 뿌슈뻬 쁘라띠짜 훔 쏘하 (꽃) 

옴 아리야 만주쉬리 싸빠리와라 두후뻬 쁘라띠짜 훔 쏘하 (향) 

옴 아리야 만주쉬리 싸빠리와라 아로께 쁘라띠짜 훔 쏘하 (등불) 

옴 아리야 만주쉬리 싸빠리와라 겐데 쁘라띠짜 훔 쏘하 (향수) 

옴 아리야 만주쉬리 싸빠리와라 네위데 쁘라띠짜 훔 쏘하 (음식) 

옴 아리야 만주쉬리 싸빠리와라 샵따 쁘라띠짜 훔 쏘하 (음악) 

 

예찬  

 

애착은 여의었지만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분노를 끊었지만 예리한 검을 지니고  

우치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경전을 들고 계시네. 

깨달음을 얻었지만 소년의 모습을 한 문수보살께 예경합니다.  

 

진언 독송 

 

가슴에 여섯 개의 바퀴살이 있는 황금색 법륜이 있다. 법륜 중앙에 달의 방석이 생

겨 나고, 그 위에 마음을 의미하는 견고한 음절인 적황색 ‘디히’ 글자가 나타난다. 여

섯 개의 바퀴살에는 적황색의 여섯 음절, ‘옴아라빠짜나’가 놓인다. 거기서 달빛과 같

은 빛이 나온다. 온 몸을 가득 물들인 빛은 무지의 어둠을 전부 제거한다.  

 

모공을 통해 쏟아지는 빛은 모든 중생의 우치를 제거한다. 부처님들께서 지니신 십

력의 반야, 보살들의 특별한 지혜, 학자들의 강설, 강론, 저술의 지혜 등 세간과 세간

을 벗어난 모든 지혜가 가슴의 진언으로 흡수된다. 진리와 현상에 대한 막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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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가 증장한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옴아라빠짜나디’ 진언을 독송한다.) 

  

또르마 공양과 예찬 

 

(본 수행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옴 벤자 암릿따 꾼다리 하나하나 훔 펫.  

옴 쑴봐와 슛다 싸르와 다르마 쑤봐와 슛도 함.  

공성이 된다. 공성에서 ‘옴’이 등장한다.  

‘옴’은 보석으로 된 거대하면서도 가벼운 잔이 된다. 그 안에는 ‘옴’이 녹아 생긴 

깨끗한 공양물인 지혜의 감로수로 가득 찬다.  

 

옴아훔 (3 번)  

옴 아리야 만주쉬리 싸빠리와라 이담바림따 카카 카히 카히 (3 번)  

옴 아리야 만주쉬리 싸빠리와라 아르감 쁘라띠짜 훔 쏘하 (마실 물) 

옴 아리야 만주쉬리 싸빠리와라 빠댬 쁘라띠짜 훔 쏘하 (씻으실 물) 

옴 아리야 만주쉬리 싸빠리와라 뿌슈뻬 쁘라띠짜 훔 쏘하 (꽃) 

옴 아리야 만주쉬리 싸빠리와라 두후뻬 쁘라띠짜 훔 쏘하 (향) 

옴 아리야 만주쉬리 싸빠리와라 아로께 쁘라띠짜 훔 쏘하 (등불) 

옴 아리야 만주쉬리 싸빠리와라 겐데 쁘라띠짜 훔 쏘하 (향수) 

옴 아리야 만주쉬리 싸빠리와라 네위데 쁘라띠짜 훔 쏘하 (음식) 

옴 아리야 만주쉬리 싸빠리와라 샵따 쁘라띠짜 훔 쏘하 (음악) 

 

예찬  

 

애착은 여의었지만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분노를 끊었지만 예리한 검을 지니고  

우치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경전을 들고 계시네. 

깨달음을 얻었지만 소년의 모습을 한 문수보살께 예경합니다.  

 

 
 

 

 

 

 

 

 

 

 

 
아라빠짜나 문수보살의 사다나와 후속 허가 의식집은 장로 다상뽀를 위해 제 2 대 달라이 라마 

깰상갸초께서 말씀하셨고 최끼 뻴조르 렉빠가 문자로 기록했다. 2024 년에 양지애가 티베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했다. 

 


